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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의 노트에서 | 일상 속에 숨은 외식을 발견하고서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나는 외식하는 기도가 나에게는 관계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거의 매일 외식함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 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친분의 도구로 또한 인사의 방법으로 “기도 해줄게.” 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음을 떠올리고는 이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감을 사기 위해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한다. 

또한 기도도 하나님과의 진실된 대화보다도 ‘어떻게 하면 멋지게 할 수 있을까’ 신경을 더 썼음을 고백한다. 정말 부끄럽다. 기도 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위의 잡음 소리들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잡념으로부터  탈피인 것 같다. 내 내부의 생각, 고민, 갈등에서부터 많은 걱정거리들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만날 수 있는 길에서 자꾸 걸림돌이 된다. 이런 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 

나의 기도에서 변한 것 

지금 나의 여건이 안 좋은 상태라서 간구하는 기도만 해 왔는데 이젠 의식적으로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 해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나의 것만 구하기에 급급했다.

중보기도하지 않고 나의 것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조금 든다. 첫술에 배부름이 없듯이 두려움이든 계산적이든 간에 계속해서 노력하고 훈련하면 자유함도 얻고 그들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면서 변화된 생활

하루 하루가 조급하고 답답하고 괜히 서글퍼지기도 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그 동안 생각 없이 해왔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부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을 다스려 주는지 모른다. 

그렇다 퇴직한 많은 사람들, 당장 생계가 곤란한 이들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넘치는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린다.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물질에 대한 불안함이 가장 컸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많은 자유 함을 얻었음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 드린다. 

다른 모든 것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습관적인 주기도문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충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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